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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어느 날, 말레이시아 

바이어로부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었

기에 수출 담당자는 적잖이 당황했다. 제품은 이미 선적된 상태였고 바이어는 

원산지증명서를 계속해서 재촉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조미

김을 수출하는 S사의 이야기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 이유

19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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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2000년 홍삼제조기 전문 기업으로 출발했다. 2005년에는 홍삼과 키

토산을 첨가한 웰빙 맛김 ‘◯◯김’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하고 국내 판매 외에 일

본, 홍콩 등 10여 개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상공회의소 실무교육 통해 FTA 지식 습득  

S사의 수출 담당자는 지역 상공회의소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

의했고 관세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관세사의 추천을 받

아들여 상공회의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FTA 실무교육 과정을 신청했다. 관세

청 FTA포털 사이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며 공부한 끝에 FTA의 개

요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눈을 떴다.

말레이시아에서 조미김의 수입관세율은 15%인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무관세가 된다.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말레이

시아 바이어가 15%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S사 조미김이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경쟁업체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FTA를 활용하면 현지시장에서 S사 조미김의 판매 

확대로 이어지고 나

아가 장기간 거래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

자·수입자 모두에

게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미 김의 원산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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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

해야 했다. 조미 김의 HS코드는 2106.90호다. 한-아세안 FTA에서 제2106.90

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역내부가가치함유비율) 40’이다. 공제법으로 산

출한 값이 40% 이상이 창출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제

1211.20호, 제1212.20호,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반드시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재료명세서(BOM)를 작성했다. 

S사는 마른 김을 마른 김 제조공장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이 제조공장은 어촌

계 수협을 통해 시청, 군청 등으로부터 양식허가증을 받은 어민이 생산한 물김

을 사들여 마른 김을 만들었다. S사는 또 참기름, 들기름, 소금 등은 다른 협력

사들로부터 구매하고 있었다.

다행히 협력사들은 원재료가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원산

지(포괄)확인서를 잘 갖추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덕분에 완제

품인 조미 김의 가장 큰 원재료 비중을 차지하는 마른 김의 역내산 인증서류를 

바로 확보할 수 있었다. 마른 김의 역내

산 인증이 충족이 되자 다른 비역내산 

원재료들은 원산지를 미상으로 지정하

여 BOM을 작성, ‘RVC 40’이라는 원산

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조미 김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을 해결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

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

터(cert.korcham.net)에 접속해 발급

신청을 했다.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

되었을 때 그 지역(나라)을 원산지로 인

정해주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부가가

치기준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은 

크게 RVC(Regional Value Contents)와 

MC(Value of Import Contents) 유형이 있

다. RVC는 물품의 실질 변형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

에 협정 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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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후 서류심사는 기본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일

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제가 큰 문제

로 확산될 줄은 미처 몰랐는데 바로 근거서류 제출이었다.

실수의 연속, 천신만고 끝 첫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1부(현재

는 전산연계로 제출 생략),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원산지소명서 1부, 

원산지(포괄)확인서,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 입증자료(단

가가 명시된 거래명세서 혹은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바이어

가 요청한 품목은 7가지의 제품이었고 제품별로 재료명세서와 원산지소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실수로 계산이 잘못되어 보정을 

받는 경우 재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데, 비슷한 제품이라 헷갈려서 기재 오

류, 계산 실수와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문

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3일 간의 심사기간에 발급을 받

지 못하고 수정과 보정 요청이 반복되

면서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보내

는 시일이 너무 지체됐다. 상공회의소

의 심사 담당자와 여러 번 통화해서 문

제를 해결한 끝에 처음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바이어

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FTA 협

정별로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뉜

다. △한-유럽연합(EU), 한-유럽자유무역

연합(EFTA), 한-터키, 한-미, 한-캐나다, 

한-칠레, 한-페루, 한-뉴질랜드, 한-콜

롬비아 FTA는 자율발급을 △한-중, 한-

아세안, 한-인도, 한-싱가포르, 한-베트

남 FTA는 기관발급을 적용한다. 한-호주 

FTA에서는 한국은 자율발급, 호주는 자율

발급과 기관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율

발급은 수출자가 상업서류 혹은 협정별로 

정해진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작성하여 서

명하면 발행이 완료되지만 기관발급은 상

공회의소나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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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상공회의소 관세사가 추천해 주었던 것이 바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였

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은 업체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매

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었고, 당일심사로 심사기간이 단축

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과 품목별로 나뉘는데,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는 HS 코드  6단위 별로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인증혜택이 주어지는 포괄적인 인증제도이지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 등 심사기준

이 까다로워 취득이 어렵다.

그러나 조미 김의 경우 모든 제품의 HS 코드가 제2106.90호로 동일하기 때

문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으로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S

사는 한국무역협회, 대구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품목

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를 제

출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 ‘품목별 원

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기본을 파악하고 나니 

이제는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해 협

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해보고 원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

증한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

의 수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

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이상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혜택을 적용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원산지인증수출

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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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결정기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바이어 사건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 바로 대처해

야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

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중 FTA와 한-EU FTA,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인증서를 연이어 획득했다.

특히, 한-EU와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서의 경우 제2008.99호로 원

산지 인증을 진행했다. 조미 김은 한국에서는 제2106.90호로 품목분류를 하고 

있으나 중국과 유럽은 한국과 품목분류 해석을 달리해 제2008.99호로 분류하

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코드가 다른 경우 상대국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FTA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한

다. 품목번호 6단위까지 결정이 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을 확인하고, 수출을 위한 준비 서류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품목분류에 대해 수입자와 이견이 있거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을 경

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

여,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표-1  조미김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품목번호
HS

분류
Division

품목명
Item

원산지기준
Preference Criterion

C/O기재방법
Described

how the C/O

210690 1

기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provided that materials of Heading 1211.20, 
1212.20 and 1302.19 are Wholly-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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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3년 만에 수출 1774% 급증 

S사는 2011년부터 수출을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조미 김의 주요 수출상대

국 중 한국과 FTA가 발효된 나라가 없었다. 따라서 조미 김의 수입관세가 높아 

현지 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을 맞추기 어려웠다. 바이어들은 한 번 수입을 한 이

후에 다시 발주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및 중국 등과 잇달아 FTA가 발효되면서 조

미 김 수입업체들은 낮아진 수입관세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게 됐고 한국산은 그

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회사의 수출액은 2011년 7만5000 달러, 2012년은 11만3000 달러에 불과

했으나 FTA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한 2013년엔 25만 달러, 2014년엔 66만 달

러, 2015년엔 14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2012년 대비 2015년 수출액은 증가

율이 무려 1774%에 달했다. FTA를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것이

다. 2016년엔 한-중 관계 악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150만 달러를 넘어서는 실

적을 거뒀다.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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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사의 FTA 활용 전후 수출액 비교� (단위: 만 달러)

2013 2014 2015

FTA 활용 전 FTA 활용 후

25

66

140

182 FTA활용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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